
Bangalore | Inclusive Initiative: Where Dignity Meets Hope with the Transgender Community                     April 9, 2026 | snd1.org 

    포용을 위한 첫걸음:  트렌스젠더 공동체와 함께 존엄이 희망을 만나는 곳  

 

2026년 3월 21일 인도 방갈로르에 위치한 노틀담 관구 본원에서 우리 JPIC 프로젝트 "포용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은 방문 관구의 삶과 사명에 있어 의미 있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구장 메리 체타나 수녀의 격려사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 숭고한 노력에 큰 힘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에 관한 총회의 사명에 뿌리를 둔 이 첫걸음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두번째 목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를 반영하며, 생태 정의를 증진하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트랜스젠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손수레를 배포하여 수혜자들이 

소규모 채소, 과일, 꽃 판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식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리 도구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다섯 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인도 택시인 오토릭샤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립과 안정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혜자는 사비타, 샨타, 시바 프리야, 시바냐, 라티, 레바티, 라티암마, 아이슈와리야, 파얀카, 칼키, 라주, 

카비타 A, 카비타로,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녀원 부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수녀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삶의 여정, 어려움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외의 고통과 회복력의 

강인함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손길을 통해 수혜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수녀들 또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은 트랜스젠더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더 큰 이해와 수용, 포용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포용을 위한 첫걸음”은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장 필요한 곳에 희망을 

되찾아 주는 노틀담 수녀회의 사명을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시작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존엄성을 세우고, 모두를 위한 더욱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